<제52차 유엔 인권이사회 정기회기(2023. 2. 27. ~ 4. 4.)>

1. 분류: 보고서
2. 문서번호: A/HRC/52/35 (2023년 2월 2일)
3. 제목: 문화적 권리와 이주 
(Cultural rights and migration)
4. 제출자: 문화적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
5. 배경
본 보고서는 이주민들이 인권, 특히 문화적 권리를 누리고 있는 현황을 보고하고, 이들이 목적국(host country)과 고국(own country)에서 문화적으로 기여하고, 참여할 수 있는 접근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하고 있음. 이를 통하여 이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사회에서 문화간 교류를 촉진하고자 함
6. 내용
국제인권법은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이주민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 이에 따라 더욱 역동적이고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주민들의 문화적 참여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함. 이주민들은 자신들의 역사, 문화적 자원, 언어를 목적국 사회에 알릴 권리가 있으며, 목적국 사회의 교육체계도 이주의 역사나 이주민들의 문화적 현실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함. 이주민 예술가들은 이주민들의 문화적 삶 참여에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을 법적·사회적 가로막는 차별과 장벽들이 존재함. 학교 교육은 이주민들에 대한 낙인이나 차별을 해소하고 문화간 교류를 증진할 수 있는 핵심 현장임. 시민사회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이주민 아동들의 문화적 참여를 보장할 수 있음. 그리고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문화공간들과 기관들의 회복을 지원하여 문화 불평등과 장벽을 해소해야 함 

<주요 권고>
1. 각국 정부는 문화 관련 법률과 정책을 제고하여 이주민들의 문화적 삶 참여를 저해하는 장벽 요소들을 제거
2. 예술, 체육, 과학 등 분야에서 이주 배경을 가지고 있는 개인이나 집단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 등 사회적 자원 활용
3. 실질적으로 이주민들의 문화적 참여를 보장하고 증진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평가
4. 이주민의 이동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이주민 예술가들의 법적 지위에 의한 제한 또는 차별 해소
5. 공적 기관들이 이주민들의 문화적 삶 참여를 저해하지 않도록 적절한 교육 및 훈련 진행
6. 유엔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위원회, 유엔난민기구, 시민적·정치적 권리 위원회, 이주노동자권리위원회, 국제노동기구, 지역 인권기구 등은 이주민들의 문화적 권리 보장 및 지위 향상에 더욱 적극적 개입 필요
[bookmark: _GoBack]
